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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GS동해전력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6월 전에 모든 발전기가

가동했어야 하나, 정부가 전기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최종투자 지연

□ 향후 수년간 18조 6천억원 규모 민자석탄사업이 줄줄이 표류할 지경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민자석탄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제도는 이미 구비되어 있으며

정부가 전기가격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ㅇ 특히, 이미 완공해 시운전중인 GS동해전력은 현행 정산제도에

의해 정해진 전기가격을 보상받고 있음

□ 향후 진입 예정인 민자석탄에 대해서도 전기가격을 정하는

정산제도를 지속 운영할 계획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 (044-203-5260)
권덕중 서기관 (044-203-526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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